
 

 

아타나시우스 신경  (Athanasian Creed)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우선 공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을 완전무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공교회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격을 혼동해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도 안됩니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며, 영광도 동등하며 존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입니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합니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되지 않은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입니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한 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세 분을 각각 신과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공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 출생되었습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세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선후나 대소가 없습니다. 세 분 모두 다른 분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예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참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면서도 동등하게 인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생한 신이시며, 시간 안에서 그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신이며,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열등합니다.  



 

비록 그가 신이면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하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성을 덧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혼합되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위격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가 한 인간인 것처럼, 신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음부에 내려갔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인간이 자기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기가 행한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공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